
한국문학논총 제45집(2007. 4) 209～238쪽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

-  일신문 을 중심으로 -

1)김  경  연*

차   례

Ⅰ. 근대계몽기 여성의 새로운 배치 

Ⅱ. 국민의 외부, 음행(淫行)하는 여

성들

Ⅲ. 일부일처제라는 장치, 가부장(家

夫長)의 아내들 

Ⅳ. 아이의 발견, ‘어머니’라는 국민의 

탄생 

V. 맺음말 

Ⅰ. 근대계몽기 여성의 새로운 배치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하는데 신문과 소설이 핵

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한국의 근대계몽기

에도 국민 탄생과 신문․소설의 협력관계는 뚜렷이 확인된다. 조선 최초

의 서구통인 유길준은 조선 계몽의 교과서인 서유견문 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기관으로 신문보다 더한 것이 없다”1)라고 강조한

* 부경대학교 강사

1) 유길준, 서유견문 , 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2004. 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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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세기 말 조선의 계몽을 기획한 일신문 2) 역시 그 창간호에서 

국가․국민이라는 신조어를 여러 차례 불러내고 있다. 예컨대 ‘논설’에는 

“국가 문명 진보에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강조는 인용자)을 주기 위해 

“국민에 유죠 말과 실젹 소문을 만히 긔”할 것이라는 대목이 보

이며, ‘광고’에는 “금일에 오인이 국민을 위야 천신만란을 무릅쓰고”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구절이 발견된다.

  주목할 것은 조선의 계몽 주체들이 상상한 이 국민의 범주에는 한동

안 여성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초창기 일신문 이 국민으로 

호출한 것은 “대한 일천이백만 동포”3), 즉 조선의 일천만 남성들이며 신

문의 독자로 상정한 대상 역시 “사방 첨군자”4)들이다. 간간이 여성에 관

한 새로운 언설이 보이기도 하나,5) ‘부녀(婦女)’를 국민의 범주로 포괄하

려는  계몽 주체들의 욕망은 그리 강렬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동포로 

포획하려는 대상은 남성이며, 계몽 주체의 시선을 비껴간 여성은 여전히 

동포의 외부로 머물러 있다. 다음의 기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일신문 은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1898년 1월 1일부터 약 1년 3개월 

간 발간한 우리 나라 최초의 일간신문(日刊新聞)이다. 순수한 학생회 회보 성격

의 협성회회보 라는 주간지 형태로 출발했으나, 1898년 4월 9일자부터 ｢일신

문｣로 이름을 고치고 일간(日刊)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정진석, 한국 언론사 

연구 , 일조각, 1983. 200쪽.)       

3) <논설>, 일신문 1호, 1898. 1. 1. 일신문  29호에도 ‘일천이백만 동포’라는 

구절이 보인다. “(…)만일 대한에도 각 신문이 방방곡곡이 잇셧으면 벌셔 국즁

에 시비와 분내가 만히 이러낫슬 거슬 젼국에 말이는 다만 우리 신문 나이

라 우리가 일쳔 이만 동포를 신야 우리 의견로 대강 셜명오니 슬 

머물너 보시오(…)” (<논설>, 1898. 5. 20. 강조는 인용자). 이는 단순한 숫자 상

의 착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광고>, 일신문  1호, 1898. 1. 1.  

5) 예를 들어 협성회회보  1호(1898. 1. 1.) <보>에는 “일젼에 졍동 교당에셔 우

리 나라 부녀들이 외국 부녀들과 치 연셜을  우 유리 말들이 만히 

잇스니 우리나라 부녀들도 교육만 면 의 나라 부녀들만 못지 아니너라”

와 같은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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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수서기가 관가에 무고하고 지평 백성 하나를 잡아 가둔 후에 

그 백성의 처를 뺏어다가 첩을 삼고 본부(本夫)는 방송하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본즉 그 안가 업는고로 종적을 탐야 본즉 여주군 아

모의게 가잇다 고로 - (중략) - 본군수 남정훈씨가 여주군에 기별

야 그 계집을 찾아다가 관비정속 지 이틀만에 방이 첩으로 치거

야 데리고 살 그 셩이 마침내 호소 곳이 없음으로 방금에 상경

야 법부에 청원다 더라 6)   

  여주군에 살았던 평범한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처’에서 무도한 수서기

의 ‘첩’으로, ‘관비’에서 다시 책방의 ‘첩’으로 이동한다. 자신의 의지와 무

관하게 처에서 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극도 문제적이지만, 

일신문 주체들이 이 사건을 서사화하는 방식은 더욱 주목된다. 계몽 

주체들의 시선을 통과한 여주군 사건은 여성의 수난사가 아니라 철저히 

남성의 수난사로 기록되고 있다. 계몽의 전위(前衛)들은 그들이 쟁투하

고 있는 전근대의 표상인 관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새롭게 국민으로 환

대할 남성-동포의 고통을 환기하면서, 여성의 수난에 대해서는 시종일

관 함구한다. 여인은 사건의 주체도 기사의 주체도 되지 못한다. 국민이

라는 새로운 안전망 내부로 편입하지 못한 여성은 계몽 주체인 남성들

에게 ‘처’, ‘첩’, ‘안’, ‘계집’으로 호명당하는 불안정한 ‘비국민(非國民)’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 변화가 일어난다. ‘현실태’로서의 여성을 응시하던 

계몽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가능태’로서의 여성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

다. 가능태로서의 여성이란 근대적 국가라는 새로운 ‘나라집’에 어울리는 

‘신(新) 여성’이며, 이러한 여성-국민을 구성하기 위해 계몽 기획자들이 

전략적으로 동원한 것이 서구에서 수입된 ‘남녀평등론’이다.  

 

하이 만물을 내시 음양과 웅이 잇셔 서로 조곰도 어긔여짐이 

6) <잡보>, 일신문  60호. 1898. 6. 17. 이후 인용문 상의 강조는 모두 인용자.  



212  한국문학논총 제45집

업셔야 순환 이치에 떳떳지라 사은 남녀 두길에 난호왓스나 남

녀 상합 여야 육 고 번셩 니 그 덕이 엇지 적으리오 (…) 지

금 세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남녀의 권리가 평등 나라 다 

명고 부강거니와 남녀권이 평등이 못 되고 보면 나라히 미약고 

사이 조잔지라 오늘날 우리 대한 형세로 말거드면 제일 큰 악습

이 잇스니 이 악습으로 야 전국 인민 이천만구에서 일천만은 죽은 모

양이오 (…) 다만 긔천년 습속에 젖어 사람의 남녀 간 평등 권리를 아주 

생각지 못한 일이라 이 폐단을 고치랴 하면 과히 어렵지도 아니하여 다

만 집정하는 사람이 남녀 학교 흥왕케 하면 아마 남녀 무론하고 사람마

다 제 권리는 제 권리대로 다 찾아 갈 듯 하더라 (<논설>, 일신문

92호. 1898. 8. 13.)     

  ‘명고 부강’ 나라는 모두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며, 남성이 여성

을 압제하는 조선의 습속은 확실한 야만의 표상이다. 이 야만적 구습이 

지속되는 동안 ‘전국 인민 이천만구’를 구성해야 할 여성 일천만은 죽어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이 문명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녀 불평등

의 악습은 철폐되어야 하고, 비존재에 불과했던 조선의 일천만 여성은 

국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천이백만’ 국민을 상상하던 남성 

주체들이 일천만 여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국민은 ‘이천만 인민’, ‘이천

만 동포형제’7)로 재범주화 되고 있다. 

  교육은 비국민인 여성을 국민으로 속신(贖身)하는 장치이다. 근대적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근대라는 동질적 시간성을 

내면화한 여성만이 이천만 동포형제의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용한 일신문 논설(92호)은 ‘남녀 학교를 흥왕케 하라’ 는 요구로 끝

맺는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대적 훈육 과정을 통과하면서 국

7) ‘이천만 동포’ 혹은 ‘이천만 동포형제’라는 호명은 92호 논설을 전후하여 일신

문 에서 자주 발견된다. 또한 92호 발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일천이백만’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근대계몽기 여성의 국민화와 가족-국가의 상상력  213

가(國家)라는 근대적인 ‘나라집’8)에 등록된 신여성들의 정체이며, 이 집

의 강한 가부장이 되기를 열망하던 계몽 주체들이 여성을 국민으로 포

섭하는 방식이다. 야만과 미개의 표상인 ‘있는’ 조선을 부정하고 문명과 

등치되는 ‘있어야 할 조선’을 기획하던 근대계몽기는 전통적인 부권(父

權)은 약화된 대신 부권(夫權)은 한층 강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9) 말하

자면 계몽 주체들이란 전대의 강력한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풀려나온 아

들들이며, 이들은 ‘형제’라는 새로운 결속을 통해 잔약한 아버지를 대신

할 근대적인 가부장(家夫長)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國)과 가(家)를 은유적으로 매개하거나 가족을 확대한 것이 국가라는 

환유를 통해 국가를 해석하는10) 이들의 태도는 주목된다. 근대계몽기는 

사실상 근대적 ‘개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가족’을 발견하고 

있는 셈이다. 가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이라는 ‘가족-국가’의 상상력

은 전대의 가문 중심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다. 여성-국민이란 결국 이러한 근대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호명한 신여

성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은 주체로 탄생하는 순간 타자로 기

 8) 권보드래,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

집, 2001. 7. 63쪽. 당시 계몽 주체들은 국가를 한 집안 혹은 가족에 비유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집안과 지라 집안식구가 졍의를 상통치못고 의결을 밧고지 

못야 부모가 무걱졍이 잇스며 식이 무 깃붐이 잇고 하인이 무 원통

이 잇지 몰나 편에서는 웃고 편에셔는 울어 서로 보기를 쵸월 치 

디경이면 서로 위로 며 깃겁게 여 세상에 사 미가 잇게 일실지가 

화합게 지기는 (…)” (<논설>, 일신문  3호, 1898. 4. 20.)      

 9) 이는 비단 조선의 근대계몽기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린 헌트는 페이트먼의 

말을 인용해 아버지인 남성이 아니라 형제인 남성, 즉 남편의 가부장적 지배에 

여성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린 헌트,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 조한욱 옮김, 새물결, 1999. 276〜277쪽 참조.)  

10) 권보드래, 앞의 글, 63〜67쪽 참조. 권보드래는 국(國)과 가(家)를 연결시키는 계

몽 주체들의 상상력이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身→家→國→天의 전통

적인 확산의 상상력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는 근대 들

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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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모순을 담지하게 된다. ‘동포형제’라는 명명 속에는 이미 이러한 

모순이 내장되어 있다. 여성은 여성(女性)을 지운 자리에서 신성(神聖)

한 동포‘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의 일신문 을 통해서 새로운 가부장들이 구상

한 여성의 국민화 기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일신문 이

라는 근대적 매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이 시기 신문이 국민국가 탄

생을 견인한 가장 주요한 계몽 교육의 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일신문 이 발간된 19세기 말은 신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

라 신문이 계몽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신문 필진

들은 계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적 장치를 활용하고, 

‘사실’이라는 투명한 의미 전달체로서의 신문의 정체성을 종종 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신문의 주요한 특징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

호한 ‘혼종성’이며, 바로 이 점이 근대계몽기 신문을 문학 연구의 새로운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1) 

  이와 함께 이후 신소설과 신문의 담론 연합 역시 일신문 에 주목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신소설은 대부분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들 여

성 인물들의 상승과 파국, 갈등과 화해를 견인한 신소설의 논리를 규명

하기 위해 일신문 의 여성 호출 방식을 추적해 보는 것은 유용하리

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계몽 주체들이 국가의 기반으로 상상한 근대

11) 문학 연구의 텍스트를 근대계몽기 신문으로 확대하는 작업은 최근까지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일신문 에 국한하자면, 특히 김영민, 정선태의 연구가 주목된

다. 이들은 일신문 의 ‘논설’란에 주목하고 그 서사적 특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서사양식이 근대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근대적 문학, 

즉 소설로 구축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기존의 연구가 일관되게 일신문 의 논

설을 대상으로 했다면, 최근 김대성의 연구는 일신문 의 ‘잡보’란을 통해 동

일한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김대성은 각종 사건의 발생과 경과, 그리고 그것의 

해결까지를 전달하는 잡보를 통해서 당대에 새롭게 구성되는 ‘서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대성, 일신문 의 ‘사실’ 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잡보｣를 중심으로 ,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7. 2.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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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족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 이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승

인된 여성과 배제된 여성의 외장과 내장을 목도(目睹)하게 될 것이다.  

 

Ⅱ. 국민의 외부, 음행(淫行)하는 여성들 

  

  국민이라는 내부는 항상 비국민이라는 구성적 외부를 필요로 한다. 서

구의 경우 대개 외부적 타자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통해서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간 반면, 한국과 같은 주변부 내셔널리즘의 경우는 내

부적 타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한다.12) 외세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되기 전인 19세기 말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시기 

창간된 독립신문 이나 일신문 , 초창기 제국신문 을 읽어 보면, 서

구나 일본 같은 외부적 타자13)보다는, 수구(守舊)하는 관리들, 동학 농

민, 무속인, 승려, 유학자, 충군애국에 무관심한 개인주의자, 의병 등 내

부적 타자들에 대한 분노나 거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그들은 대개 

야만의 표상, 문명의 이물(異物)들로 분류되며 신문은 전근대의 습속을 

12) 박노자, ｢개화기의 국민 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

과 그 변용 , 소명출판, 2004. 223〜231쪽 참조. 

13) 일신문 의 다음과 같은 논설을 보면 19세기 말 조선의 계몽주체들이 일본을 

서구 따라잡기에 성공한 모범적인 아시아 문명국으로 인식한 반면, 청나라는 문

명화에 실패하여 야만국으로 몰락해 가는 국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셔는 외국과 교통 날 붓허 구습을 일죠에 바리고 의 문명 나라에셔 

 일을 라가며 힘써 이젼법을 가져야 나라히 된다 던지 옛 풍쇽만 잘

직히여  사은 차차 밀허고 새 학문을 안다던지 외국에 가셔 공부 사

을 차자 셰여 가지고 새일을 쥬장야 새나라흘 만드럿거니와 쳥국셔는 외

국과 통 날붓허 아모됴록 몃천년 몃년 젼 일을 회복야 죽을긔를 쓰고 

옛법을 바리지 못 쥴노 알(…) 우리동포들은 나라히 일본 모양으로 되어야 

됴켓소 쳥국 모양으로 되어야 됴켓소 이 두길듕에 엇던거시 나흘넌지 각들 

여 보시오” (<논설>, 일신문  18호, 189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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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는 이들의 “병통”을 치유할 “보명익긔탕”14)에 비유되고 있다. 

  신문이 문명의 타자로 분류한 이 비국민의 목록 속에 빠지지 않고 등

장하는 것이 각종 음녀(淫女)들이다. 신문은 ‘논설’란을 이용해 여성해방, 

남녀평등과 같은 문명 담론을 직접 전파하는 한편, “신기한 소문과 희한

한 이야기”15)를 기재한다는 ‘잡보’란에 음녀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대중

적 처벌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몽 주체들은 규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욕망을 관리한다. 

  주지하디시피 봉건적 규율이 지배하던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공간은 

‘규방’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각종 구습과 대

결하던 계몽 주체들은 규방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과감히 집 밖으로 나

오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독립신문 의 논설은 ‘내외법’ 과 같은 야만의 

습속을 따라 자신의 아내를 집에 가두는 남편을 비판하고, 부인들이 교

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죠션 쳔 사나희 각에 긔 안가 못 밋어워 문밧 임의로 

나가지 못게 고 외 풍쇽을 마련야 죄인치 집에 가두어 

두고 부리기를 죵 치고 쳔기를 긔 보다 나진 사으로 넉이

니 엇지 분치 아니리요(…) 우리 부인네들 권노니 아모록 학

문을 놉히화 사나희들 보다 실도 더 놉고 지식도 더 널펴 부인의 

권리를 찻고 어리셕고 무리 사나희들을 교휵기를 라노라16)

  이러한 언설에 자극받은 일군의 여성들이 1898년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학교 설립을 위한 통문을 돌리기도 한다.17) 그러나 찬양회를 만들고 

14) <잡보>, 일신문  158호, 1898. 11. 2. 

15) <논설>, 일신문  111호, 1898. 9. 6.   

16) <논설>, 독립신문 , 1896. 4. 21. 

17) 찬양회는 여성을 위한 학교 설립을 후원하기 위하여, 서울 ‘북촌의 양반 부인’들

이 중심이 되어 1898년 조직된 단체이다. 당시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과부나 서

북지방 여성, 또는 함경도 출신 러시아 귀화인 등과 같이 주변부에서 소외된 위

치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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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통문을 돌리면서 여성 해방과 여성의 권리를 천명하던 당시 여성들

의 욕망과 이들의 욕망을 ‘개화․계몽=충군애국’이라는 단일한 열정으로 

수렴하려는 계몽 주체들의 요구가 온전하게 합치될 수는 없었다. “동일

한 정신을 가지며 동일한 행동을 하여 그 내부의 조직이 한 몸의 골격과 

흡사하며 대외의 정신이 한 병영의 군대와 흡사한”18) 국민을 상상하던 

계몽 주체들에게 해방의 흐름을 타고 다양한 욕망을 부려놓는 여성들은 

계몽의 새로운 불안이 될 수 있었다. 

  더구나 근대적 가족을 구상하던 계몽 주체들에게 규방 외부로 나와 

응시와 매혹과 유혹의 대상이 된 ‘가시성’의 여성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

하고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할 잠재적 ‘음녀(淫女)’일 수 있었고, 그들이 

잠재성을 탈각하고 현실로 부상하는 순간 근대 주체들의 기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계몽 권력은 신문․잡지․소설과 같은 공적 

언술의 장을 활용하여 여성 해방을 촉구하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이에 자극받은 여성들의 욕망을 다시 규율함으로써 이들을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새로운 사적 영역으로 귀환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이 의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근대계몽기 신문이다. 당시 신문은 

소문과 채탐(採探), 투고된 편지의 형식을 빌려 계몽의 열정으로 수렴되

지 않는 음행(淫行)하는 여성들을 잡보란에 기사화하면서 처벌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당시 ‘잡보’란은 신문 권력이 계몽의 타자라

고 분류한 인물들을 대중적으로 응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으

로 보인다.19)    

푸른역사, 2004. 40〜41쪽.) ‘통문’이란 조선시대에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어떤 사

실이나 주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참여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돌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경하, ｢대한제국 여인들의 신문 읽기와 독자투

고｣, 여/성이론 통권 12호, 2005. 여름. 281쪽.)

18) <논설>, 대한매일신보 , 1908. 7. 30.  

19) 아래 인용한 기사들을 보면 당시 신문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신문 긔쟈가 엇던 노샹과 문답  것 (…) (하 셰상이 다 잘못 드

도 대감셔만 올케시면 그럿치 안치요) (허허 그럿치 만은 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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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잡보란에 기재된 음행하는 여성들은 누구이며 음란함의 

표지는 무엇인가. 음녀로 기입되는 여성들 중에는 먼저 가부장(家夫長)

의 권위를 넘보거나 그들의 권위를 훔쳐 남성들의 공적 영역으로 진출

한, 공과 사의 접점에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 일신문 에 몇 차례 기록

되는 ‘산월이’라는 기생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민판서의 여자에서 고등 재판소 판사 마준영의 여자로 옮겨간 그녀는 

마준영의 권력과, 조카인 평양 관찰부 총순 김지찬의 권력을 이용해 재

판에서 승소하고 이를 보도한 신문을 “무란히 야료”20)한 ‘요부’로 기록

되어 있다. 일신문 주체들은 육체를 성적으로 이용해 남성 관리를 타

락시키고 민생을 혼란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한편, 수구 

세력으로 분류된 마준영을 공격하기 위한 기제로 산월이를 활용한다. 산

월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계몽 기획자들이 여성에게 허용한 공적 영

역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학교, 토론회, 교회와 같은 새로운 공적 공

집어 것이 올키 다 올아 실샹 네 드러 말일셰만은 늘 그럿키만 

여도 벼슬 다니 사들이 조심은 대단이 테야 나 븟텀도 신문에 이

 것슬 무서워 아니 지만은 겁은 죰 나데) (<잡보>, 일신문 , 

1898. 6. 15.)   

    (나) 여보게 아모 고을이 요 공관이라지 그 동안에 누가 로낫나 (아니 아즉 

안낫느니) (…) (어 그이 원식혀 줄길을 찻단 말이야 그레기에 지금 

공관된 고을을 그을 식혀주고 젼 쳔식이나 엇어쓰잔 말일셰) (쉬 여보

게 그런 쇼리말게 나 슬여  다가 신문에 나게) (<잡보>, 일

신문 , 1898. 6. 17.)

    (다) 셔울사 녀인 나이 경긔 관찰와 인쳑간이 되대 젼위야 려가 

셩의 숑 가지를 쳥촉 엿더니 경긔 관찰의 말이 오결될 쳥은 안이

나 과시 신문지에 날가 념녀되여 이일을 못겟다고 고로 소지를 졍 

지도 못엿다더라 (<잡보>, 일신문 , 1898. 10. 24.)  

    기사에 등장하는 노재상, 관직거래자, 인사 청탁하는 여인 등이 공통되게 두려

워하는 사항들은 대개 잡보란에 기재되었다. 당시 신문 주체들은 신문을 “보명

익긔탕”에 비유하며, 신문이 “세상 병통을 곳칠만한”(<잡보>, 일신문 , 1898. 

11. 2.)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20) 일신문  62호, 1898. 6. 20. 잡보. 기생 ‘산월이’에 관한 기사는 일신문  62
호, 64호, 65호 등에 계속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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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오히려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을 계몽의 법망으로 유인하고, 그 법

망으로부터 도주하는 여성들을 감시하는 효과적 장치였던 것으로 보인

다. 안전하게 순치된 열정을 이탈하여 권력의 주체, 욕망의 주체가 되고

자 하는 과도한 열정을 지닌 여성들은 영락없이 “요사하고 간악한 계

집”( 일신문  66호)으로 매도되며, 남편을 타락시킨 나쁜 아내이자, 위

험한 여성으로 분류된다. 신문은 이 국민의 외부를 수시로 환기하면서 

정결한 국민의 내부를 구획한다. 

  계몽의 타자로 배제된 것은 산월이와 같이 음란함으로 남성 권력을 

훔쳐낸 남성-여성, 즉 비자연적인 여성만이 아니다. 확실한 성적 방탕의 

표지를 지닌 간음하는 부녀들, 매음녀들 역시 ‘잡보’ 란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들이다. ‘시친(媤親)’이 보낸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 일신문 이 여

론 재판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김녀’도 그런 부류들이다. 

교동군 서면 두산리 사 오한열의 쳐 김녀가 동리사 지우삼이란 

놈을 잠통여 가지고 금년 정월 이십 일일밤에 본부 오한열을 타살 

고로 그 형 셩규가 본관에 발고여 (…) 그 시친들이 본샤에 편지 엿

기로 긔노라 ( 일신문  38호, 1898. 5. 13.) 

유부녀를 유인 죄인 리진홍과 지아비를 반고 도망던 계집 김

녀를 다 잡아 경무청에 갓두엇다 니 리가와 김녀의 비루 위가 무

례 풍속으로 여항간 적은 일인듯니 풍화에 대단 죄샹인 고로 그

런 죄인은 다 죽이는 법이라더라 ( 일신문  172호, 1898. 11. 5.) 

  충국애국으로 견인할 수 없는 ‘김녀들’의 열정은 계몽의 이념 자체를 

무화시킬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므로 지아비를 배반하고 가정을 파탄낸 

김녀들의 ‘열정적 사랑’21)은 죽음으로 응징해야 할 ‘비루한 행위’ ‘무례한 

21) 앤소니 기든스는 사랑을 숭고한 사랑,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의 세 층위로 분

류하고, 열정적 사랑을 개인들을 현세로부터 뽑아올려, 희생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파괴적이며, 사회적 질서와 의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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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된다. 죽음도 불사하는 열정적 사랑은 오직 애국(愛國)으로만 수

렴되어야 했다.22) 따라서 국가라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나 국가를 구성

하는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랑은 ‘통간(通姦)’으로 취급되며, 간통은 모반

이나 강도와 동일한 중범죄로 분류된다. 신문은 이러한 잠통녀들을 고발

하고 그들의 비극적 최후를 언도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한편, 그들

과 대척점에 있는 열녀․효부․현처를 잡보에 배치함으로써 그 대비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다방골 사 옥진이라  기이 십여일 젼에 죽어 발인 야 나가 

날 션뎐 시뎡 나히 길에셔 치제고 (…) 혹셜 을 들은즉 젼 옹진 

군슈 리근영씨의  노 더부러 산셔 을 쟛다가 리씨 의 쳐 

 소문을 듯고 셰를 밟아 졍 으로 죽엇다 더라 ( 일신문 91호,  

1898. 8. 20.)  

    

황도 쥬 유 리규현등이 부에 소지 기를 본군 박쥬우 안 

쥬 오씨가 싀부모의게 효은 왕상과 죵의 본을 밧고 한 남편

의게 정렬이 도져즉 졍문을 표여 달나고 엿 (…) ( 일신 

문  124호, 1898. 9. 21.) 

    

고셩군 안챵면 강뎡리 사 박과부가 나히 이십일셰인 긔 과부 

시어머니로 더부려 의탁 야 살더니 그고을 샹쵸현리 최셩일의 집에서 

점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형태의 사랑으로 특징짓는다. (앤소니 기든스, 현

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6. 82쪽.)

22) 애국을 향한 파토스를 일깨우는 다음과 같은 ‘논설’이 근대계몽기 신문에서 자

주 확인된다. 

      각국에 만이 유람 고 온친구가 말되 남의 나라 인민들은 나라흘 위 

마음이 심쟝에 가득야 (…) 몸을 스로 허여 젼장에 나아가 죽기로 셰

고 외젹을 막으려 니 이 국 기를 졔 목숨보다 더 즁 히넉이 라 

(…) 우리나라 인민들이 졈졈 다라 지금은 권리 차즐 쥴도 알고 졔법 나라를 

위야 죽어볼 각들이 사마다 기(…) ( 일신문  48호, 1898. 5. 26.) 

23)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

료집, 2005. 2. 58〜6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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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리노불이가 홀아비로 박과부 엇을 흉계를 내여 (…) 류 십

여명을 다리고 밤에 박과부를 결박 야 갓거늘 박과부의 집에셔 관가

에 졍쇼 야 차자 싀가로 보내엿더니 박과부가 긔 싀슉이 어디 갓

다 온 후에 그 욕본 샹을 말 고 무를 씨스러 물 가에 간다 고 

물에 져 슈즁 원혼이 되얏지라 (…) 박과부의 정렬은 오 드문 

일일너라 ( 일신문 197호, 1898. 12. 17.) 

  기사는 옥진이라는 기생, 박과부, 박주우의 아내를 ‘열녀’의 표상으로 

긍정하고 있다. 옥진이나 박과부의 죽음이 용인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가부장(家夫長)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이다. 계몽 주체

들은 이 ‘자결’하는 ‘열녀’들과 지아비와의 의리를 배반하는 ‘음녀’들을 

신문에 기재하면서, 여성들의 ‘열정(熱情)’을 ‘정렬(貞烈)’로 치환하고자 

한다. 이 치환의 욕망이 사실의 기재라는 잡보의 형식을 빌려 음행(淫

行)과 열행(烈行), 음녀와 열녀를 계속해서 생산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

계몽기 ‘잡보’는 매우 문제적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환상

을 전파하면서 실은 사실을 생산하는 혹은 구성하는 장치가 잡보라고 

할 때, 이 잡보의 역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 ‘신소설’이기 때

문이다. 사실을 ‘반영(재현)’하는 신소설 창작이 본격화되면서 잡보가 담

당했던 기능은 상당 부분 신소설로 이전된다. 음부(淫婦)에 대한 관리와 

처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소설에서 육체적 정숙성을 지키지 못한 음부

들의 최후는 대개 비극적이다.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남편으로부

터 버림받음으로써 소설적 처벌이 가해진다.

  성적 타락의 표지인 매음녀들 역시 강하게 부정되는데, 특히 이들 매

음녀들은 계몽의 주체이자 새로운 국민이 될 ‘소년’들을 유혹하는 위험

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엇더 유지각 이가 본샤에 편지 기를 근에 년소 친구던지 

각학교 학도들이 학문 오기 성력이 업고 로류장화를 차자가셔 슐들 

취토록 먹고 혹 후쥬도 며 혹 계집에 침혹야 가산을 탕하고 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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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지 망니 그런 무지각 소년을 망 것이 아니라 당쵸에 매

음 랴고 (…) 남을 이 계집들을 다 엄히 금 것이오 (…) 녀

인의 밤 츌입 버릇을 금 여야 남의 년소 질을 버리지 안

이 겟다고 말 엿더라 (<잡보>, 일신문 130호. 1898. 9. 29.)

  새로운 국가의 중심이 될 동포형제들에게 성적 방탕을 전염시키는 이 

비체(卑體)적 여성들은 근대라는 동시대성을 공유할 수 없다. 남성의 권

력을 넘보는 여성들, 개인적 열정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음부들, 미래의 

국민을 유혹하는 매음녀들, 처의 권위를 넘보는 첩들, 미신을 신봉하는 

여인들은 비루한 풍속에 결박되어 과거라는 이질적 시간대를 살고 있는 

계몽의 외부들로 배제된다. 계몽은 항상 이러한 외부를 설정하면서 ‘하

나로서의 다수’23)인 국민을 상상한다. 

  그렇다면 음녀로 배제되지 않고 국민으로 승인되는 여성은 누구인가. 

여성이라는 열등한 지위를 속신하고 국민의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

성이 경유해야 하는 근대적 경로를 따라가 보자.  

Ⅲ. 일부일처제라는 장치, 가부장(家夫長)의 아내들

 

  교육은 유교 질서를 체현한 조선인들을 근대 질서를 내면화한 국민으

로 견인하는 장치였다. 계몽 주체들은 전대의 유교 교육을 “나무를 걱구

로 심으고 그 자라기를 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폄하하는 반

면, “세계 명한 나라에셔 들은 인민 교육”, 즉 근대적 교육을 대한 인

민이 “나라에 유익 사들이 되게” 는 “합당한 도”24)의 구현이라고 

천명한다. 근대 교육의 중요성과 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근대계몽기 신문

23) 호미바바, 문화의 위치 , 나병철 옮김, 소명출판, 2002. 305쪽. 호미 바바가 언급

하는 ‘하나로서의 다수’란 국가 공동체를 은유하는 말이다.

24) <논설>, 협성회회보 1호, 18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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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한 부분이었다. 또한 신문이란 매체 자체가 

근대적 국민 생산을 위한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25)   

  근대적인 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

다. 교육은 여성이 차별적인 성적(性的) 지위를 해소하고 ‘국민‘이라는 

평등하고 투명한 존재로 거듭날 일종의 통과제의적 장치로 홍보되었다. 

예컨대 근대 주체들은 조선 여자가 불행한 원인은 그 남편의 압제에 있

으나, 그 압제를 용인하게 한 것은 여성의 교육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성이 해방 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

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남녀 불평등, 여성 압제의 좀더 근본적인 원인으

로 이들이 지적한 것은 ‘조혼(早婚)’이나 ‘억혼(抑婚)’과 같은 전대의 혼

인 풍속이었다. 계몽 주체들은 조선 여성의 불행이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서 비롯되며, 따라서 혼인제도의 근대적 개혁이 여성해방이나 남녀동등

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과 관

련한 언설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혼인 제도’의 개혁이었다.  

  근대적인 혼인제도와 관련해 신문이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였다. ‘논설’을 통해서 조선의 혼인제가 가진 모순을 공격하고 서구

의 결혼 풍속을 홍보하는 방법과 ‘잡보’란을 활용해 축첩제를 포함한 조

혼과 억혼이 가져온 각종 폐해를 전시하는 것이다. 일신문 잡보에 가

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군이 ‘첩’들이다. 그들은 대개 문란과 악덕과 

부도덕의 표상으로 환기되며, 신문 주체들은 이 첩들의 각종 부정과 비

행을 고발하면서 전대의 축첩제도와 대결한다. 예컨대 이 시기 일신

문 잡보에 흔하게 기재되는 사건은 첩이 정실을 능멸하거나 혹은 첩이 

정실을 죽인 사건이었다.    

(가)남대문밧 은방 시졍 아모가 그안로 금슬이 화합지 못 미

25) 젼국 동포형뎨의게 신문으로 교육고 연설노 효유야 사마다 각가 분슈에 

잇 권리를 직히 지식을 길너주랴니(…) (<논설>, 협성회회보 , 189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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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광구여 쳡 나흘 엇은즉 아리온 도가 사의 정신을 미혹 

게 지라 그쳡으로 집에 동거 일동일졀을 그쳡의 지휘로

만니 더구나 졍업든 본실이야 그졍경이 엇더하리오 어언간 수년을 지

 집안에 통동 권리는 다 쳡의게로 도라 갓스되 쳡의 간교 마

은 오히려 샹 그졍실을 모 을 두더니 (…) 아모가 간쟝이 

바아지듯 여 쳡잇곳에 라가 걸 쳡이 말기를 본실을 

여차야 들어가지 그러치 안으며 셰코 갓치 사지아니 리라 므로 

아모가 방금에 그 본실을 무고히 박하여 여 츠려 즁이라 

니 이러 놈은 법샤에 잡어 다려 풍화를 온젼케  일이더라  

( 일신문 16호, 1898. 4. 27.)

  

(나)비야골 사 진샹언에 쳡이 그 졍실을 쥭인의 본보에 임의 

긔 얏거니와 이졔 한셩 판쇼에셔 판결여 법부에 질품 에 

한셩 준쳔샤 뒤에 사 피고 김쇼 나히 삼십셰인 쇼고에 음력 

삼월 십오일에 뎨남편 진샹언이 밧게 나간 틈을 타서 데오라비 김복길

을 위협며 달여  다리고 뎨남편에 정쳐 십팔셰된 최씨에 목

을 사나의 는 서양목 허리로 올가 여 잘으고 녀편네 허리로 

최씨의 입을막고 뎨오라비 복길은 가삼우헤 거러안져 눌으며 최씨를 

옴못게 고 당장에 죽여서 (…) 피고 김쇼 오비를 위협

야  야 남의 첩이 되여 그 졍실을 거슬너 죽인죄 맛당히 

능지여 죽일 것이요 (…) ( 일신문 20호, 1898. 5. 2)

  

  (가)의 경우는 첩이 정실을 무고한 사건이며 (나)는 첩이 정처를 죽인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서사화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데, 신문 필진

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처첩 쌍방 간의 갈등에서 찾기보다는 일방적인 

첩의 악덕으로 환기한다. (가)가 좀더 직접적인 언설-‘사의 정신을 미

혹 게 지라’, ‘쳡의 간교 마’ 등-로 첩을 공격한다면, (나)는 첩

이 정처를 살해하는 상황을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첩의 잔인함을 부각

시키고 그녀의 행위에 대한 독자의 분노를 촉발한다. 정처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시선을, 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

일신문｣주체들의 태도는 처첩제의 모순을 첩의 일방적인 과실과 악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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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는 처첩간의 갈등을 다룬 신소설 작가들의 계몽

적 태도와 흡사하다. 

  처첩제와 더불어 매매혼이나 억혼의 폐해 역시 잡보란에 수시로 기사

화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결혼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 

행각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혼인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억

혼의 부정적 측면을 환기하고 있다. 

남셔 명동 사 김쇼라  이가  나를 두엇  그 아다

온 도는 당화가 아 이슬을 먹음은 듯 월궁 아가 반 분튀 

린 듯 더니 년젼에 뎐동 사 리대즁이라  사이 말 기를 

슈원 오졍면 삼졍리 사 구씨라  신랑이 잇 그 문벌 인즉 안

동 홍판셔의 외 촌이오 그 산인즉 우 부요가 즉시 허락고 그 

이며 가산 집물을 거나리고 슈원으로 나려 간즉 그 신랑이라  사

은 구씨가 아니라 졍가요 그위인도 듯든 말과 대단히 틀닌 지라 김쇼

가 분을 익이지 못야 그 을 다리고 도로셔울 노 올나 왔 

그간에 졍가의게 건몰된 돈이 수쳔금이 되지라 (…) 계집을 속여 물 

탈 죄는 비루도 거니와 그런 못 긴 사은 법에셔 응당 엄치 

야 밧아 줄 듯 다고 들 더라 ( 일신문 86호, 1898. 7. 28.)   

  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머니 김소사의 의지에 따라 “졔 은 뭇도 

아니고 부모의 로 즁에 말만듯고 그집 가문이 나와 샹적지 

살님사리가 과히 불빈지 신랑이 잘겻가 왕야 궁합을 맛츄와 

보고 혼인”26)하려던 이 사건은 계몽 주체들이 개혁 대상으로 겨냥한 전

형적인 전대의 혼인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계몽 기획자들의 시선에 

포착된 ‘김소사의 딸 결혼시키기’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대

적인 결혼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대의 혼인 풍속과 관련한 

사건들을 배치하는 신문 주체들에게 남녀 결연의 불행, 더 정확히 여성

의 모든 불행은 바로 조선의 혼인 풍속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26) <논설>, 일신문  124호, 189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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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혼, 억혼, 처첩제 등 전대 혼인 제도의 폐단을 집중 부각시킨 신문은 

이른바 “셔양 명 얏다 나라 사들의 혼인  법”27)을 소개하

고 있다. 

셔양 명 얏다 나라 사들의 혼인  법은 (…) 몬저 남녀 학

교를 설립야 사마다 학문을 온후에 남녀간에 나히 이십셰 지음된 

후에 비로소 혼인 기를 허락면 위션 졀믄 사들의 병도 적고 요

 폐도 업고 남녀간에 의혼 거든 피 면 야 져의 마에 원

고 원치 안이을 들어셩혼 되 그쓸업 례졀은 다치지 고 피

 일 교나 고 모힌손 대졉이나 고 그 웅쟝 셩식과 눈을 감

다 몰르 쓴다 관를 입다 그 어리셕은 짓은 다폐지 얏스면     

아마 죠흘 듯 고 (<논설>, 일신문  126호, 1898. 9. 24.) 

  일신문 주체들이 서양의 혼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혼 

연령’과 ‘결혼 당사자의 의사’이다. 조혼을 질병과 죽음에 연결시키면서 

결혼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 계몽 주체들은 그 기간을 남

녀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서구의 매너를 내면화한 근대

적 개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일처’로 결합하는 것이 근대적 결

혼이며, 이는 죽음이나 질병, 불행과 연결되지 않는 정상적이고 합법화

된 결혼 제도로 인식된다. 독립신문 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논설이 

실리는데, 독립신문 주체들은 근대적 결혼의 전제가 되는 본인의 의사

를 바로 ‘랑’이라 명명한다.   

의 나라에셔는 사나희와 녀편네가 나히 지각이 날만 후에 서로 

학교든지 교당이든지 친구의 집이든지 못고지 흔셔 만나 만일 사나

희가 녀편네를 보아 랑 각이 잇슬것 흐면 그 부인 집으로 가셔 

자죠 차자 보고 서로 친구 치 이삼년 동안 지내 보아 만일 서로  

랑 이 길것 흐면 그 사나희가 부인 려 긔 안가 

27) <논설>, 일신문  126호, 189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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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쳥고 (…) 만일 에 합의 것 흐면 허락 후에 몃 이

고 몃해동안을  서로 지내 보아 영영 서로 단단히 랑 이 

잇스면 그는 혼인 택일 여 교당에 가셔 하님 서로 셰되 

(…) 관가에 가셔 관허를 맛하혼인  일와 남녀의 셩명과 부모들의 

셩명과 거쥬와 나흘 다 졍부 문젹에 긔록 여 두고 (…) 이런 고로 사

나희가 언제든지 긔의 안를 랑고 위고 밋고 도와 주고 녀편

네가 긔의 남편을 랑고 공경고 밋고 의지 거니와 (…)28)

  독립신문 이 결혼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 사랑의 정체는 무엇인

가. 그것은 자신의 본부(本夫)를 살해하고 외간 남자와 야반도주하던 위

험한 사랑, 성적 방탕이나 성적 타락을 환기하던 음녀들의 열정적인 사

랑과는 구별된다. 이 사랑은 남녀 각자의 “에 합의”를 거쳐 “몃 

이고 몃해동안을  서로 지내 보”고, 최종적으로 “하님 서로 셰

고” “관가에 가셔 관허를 맛하”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랑이며, “사나

희가 언제든지 긔의 안를 랑고 위고 밋고 도와 주고 녀편네

가 긔의 남편을 랑고 공경고 밋고 의지 ”는 행복한 가정을 담

보하는 사랑이다. ‘연애–결혼–행복한 가정’의 복합체를 이루는 이 근대

적 사랑을 앤소니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 으로 분류한다.29)     

  근대가 발견한, 매우 세심하게 관리되고 제어된 이 이성적 사랑을 통

해서 국가가 공인한 ‘근대적 가족’이 탄생하며, 이러한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은 새로운 질서로 규율된다. 즉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믿고 도와주

며’,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믿고 의지하는’ 부부 중심, 혹은 가부장(家

夫長) 중심의 질서가 구축되는 것이다. 가문(家門) 중심 사회에서의 전

통적인 ‘가부장(家父長)’을 대체한 새로운 ‘가부장(家夫長)’의 탄생이다. 

이 근대적인 가부장(家夫長)의 지휘 아래 관리되는 가정만이 건강한 국

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만이 근대적인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28) <논설>, 독립신문  27호. 1896. 6. 6.   

29)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83〜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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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이 질서에 순응하고 근대적 가정의 질서를 내면화할 때 비로

소 국민으로 기입된다. 학교에 가서 “학문을 온후에”에 “이십셰 지음”

에 “져의 마 원”해서 결혼한 근대계몽기 여성들의 최종 귀착지는 바로 

이 가정이며, 공경하고 의지해야 할 남편의 곁이다. 이제 근대적 가족의 

마지막 구성원인 자녀들을 통해서 여성은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

막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Ⅳ. 아이의 발견, ‘어머니’라는 국민의 탄생  

  국민국가를 기획하던 계몽 주체의 시선에 ‘아이들’이 포착된다. 일

신문 ‘잡보’란에는 미아(迷兒)를 찾는 기사가 자주 실리는데, 신문이 잃

어버린 아이를 찾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신문이라는 

근대적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계몽기 신문 주체들 역시 사실상 ‘아들’이었다. 일신문 이나 그 전

신인 협성회회보 를 창간한 주체는 “학당 들”30)이었고, 그들

은 또한 “충군국 목젹 잇 희들”이라는 공통점으로 결속한 집단이

었다. 개화․계몽이라는 충애(忠愛)를 실천하는 아이들이 신문을 통해서 

다시 그들과 같은 동일자를 호출하고 있는 셈이다. ‘충군국’이라는 이 

일심(一心) 또는 합심(合心)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신분, 성별, 출신, 

직업 등 실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익명의 아이들을 ‘충애하는 아들’

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묶어낸다. 그들은 신문사에 “명진보”31)하자는 

30) <잡보>, 일신문  201호, 1898. 12. 22. 

31) “동십자교  우슌동이란 가 우리 회보에 편지 엿 근일 신문을 보

니 영 아 법 덕이 쳥국을 분파여 동양디경에 일이 만타오니 우리나라도 쳥

국과 치 위태니 우리나라 신민들은 이 를 당여 동심 협력면 남의 나

라에 슈치를 면터이오니 아모조록 우리도 일심야 명진보자 하엿다더라

(<보>, 협성회회보  8호, 189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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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쓰고,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츙군국 목젹 잇 희

들”32)이면 누구나 허용된 ‘학교’에 다닌다. ‘취영회’나 ‘의동회’와 같은 회

(會)를 만들어 “충의 목젹을 연설”33)하고, “츙 사들을 초모

야”34) 만민공동회에 참가하려고 제주에서 상경하기도 한다. 개명진보를 

주장하는 서울의 ‘우순동’이라는 아이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고자 상경

하는 제주도의 ‘십오세 김가 아희’를 연결하는 것은 한결같이 ‘충’ 이

다. 이 ’충’가 호출하고 ’충’의 표상이 된 아이들이 “대한뎨국 인

민”35)이 되며, 계몽의 순결한 바탕이 된다. 

  근대 기획자들에게 아이들은 조선의 습속에 가장 적게 길들여진 자들

이다. 따라서 가장 용이하게 문명을 내면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

다. 조선인을 넘어 ‘문명인’을 욕망하고, 문명인을 통해서 ‘국민’을 상상

한 조선의 계몽 주체들에게 아이들은 ‘미개․야만․질병’을 환기하는 일

체의 조선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하고 건강한 존재들로 인식된

다.    

  

동도 산협듕에  대쵼이 잇 그 마을 가온 우물이 잇셔 그 동

리 모든 인구가 다 그 우물 나로 먹고 사라 셔울 사 셔이

라  사이 산쳔을 류람로 집을 나 방으로 쥬류를 다가 

 그곳에 이르러  집을 차자 들어가 쥬인을 하야  유숙 

기를 쳥 그 쥬인이 손의 말을 듯지 안코 무례히 질욕며 달녀 들

어 리려거 급히 몸을 피여 다른 사을 보고 쥬인의 실셩을 

말 그 사도  경계업시 리려  발명 곳이 업슴으로 산

32) “의동회에셔 회쟝 리달호씨가 각 셩문에 방을 붓치기를 의동회를 젼 경긔감영 

집쳥 광흥학교를 셜시 엿스니 츙군국 목젹 잇 들은 다 오라고 

엿다더라”(<잡보>, 일신문  200호, 1898. 12. 21.) 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

듯이 당시 학교는 신분, 계급 등의 수직적 관계를 초월해 수평적인 관계 형성의 

장이 되고 있다.  

33) <잡보>, 일신문  200호, 1898. 12. 21. 

34) <잡보>, 일신문  195호, 1898. 12. 15. 

35) <잡보>, 일신문  201호, 189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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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몸을 숨겨 밤을 지고 가만히 동듕에 나려가 그곳 사들의 거동

을 혀본즉 오셰 유는 텬품을 온젼히직혀가나 긔외 쟝셩 들

은 광긔를 발야 동리 사 리도셔로 욕고 치며 약는 강

자의게 쥭기도 지라 (…) (<논설>, 일신문 10호, 1898. 4. 

20.) 

  이 논설에서 신문 주체들은 수구(守舊)하는 자들을 ‘광인’으로, 개화의 

전위인 자신들은 광증을 치료하는 ‘셔울 사 셔’으로 알레고리화하면

서, 천품을 온전히 지켜 광기를 발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로 ‘오셰 유

’를 상정하고 있다. 천품 혹은 “본심”36)이 변하지 않아 수구하지 않고 

충애를 실천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은 ‘문명화된 조선인’을 넘어 ‘문명인인’ 

대한제국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미래’라는 

새로운 시간과 접속한다. “조상젹 븟허 몃천년 나려 온 우물”을 먹어 광

증이 발한 “쟝셩 들”이 ‘과거’를 환기하고, 그들의 병증을 치료하는 

“셔울 사 셔”이 ‘현재’와 연결된다면, 오래된 우물이라는 오염된 과

거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은 미래를 의미하게 된다. ‘충’, ‘순결’에 이

어 근대계몽기 신문이 아이를 표상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이렇듯 ‘미

래’37)와 ‘아이’를 결합하는 것이다. ‘충–순결–미래’의 집합적 표상, 그

것이 바로 새로운 ‘아들’의 정체인 것이다.

36) 개화는 곧 충의 표현이며 충는 곧 하늘이 주신 본심이다. 그러므로 개화․

계몽이 곧 본심을 지키는 것이며, 수구(守舊)는 본심에 위배되는, 하늘을 거역하

는 일, 즉 치명적인 죄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37) 전통적인 시간은 자연의 순환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순환론적 시간이다. 이 

순환론적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밖에 없으며 미래는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미래의식이 나타나면서 순환론적 시간은 붕괴되고 직선적 시간관이 형성

된다. 미래는 계산 가능한  추상적 시간이며 미래 의식은 아직 없는 것을 선취

하는 의식이다. 이마무라 히토시는 이를 상인의 시간이라 명명하며, 근대 자본

주의의 성립과 연결시킨다.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66〜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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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나무 우리 션죠의 손으로 심으신 나무라 (…) 셰히 본즉 리

가 들이치고 죰이먹어 나무가 거의 젼도 디경이 되엿스니 션죠의 심

으시던 마이 오날날 허경이라 각면 통곡류쳬 하 즁 (…) 쳥컨 

나를 위야 방냑을 가라치라 내 쵸당 주인의 말을듯고 감챵 마을 

익이지 못야 유연이 남산을 보다가 쥬인을 야 말 기를 깁히 걱

졍일이 안이라 어렵지 안이 방이 잇스니 쳣 그의 집 어린

를 금야 나무 리에 흙을파지 못 게고 둘는 아를 명

야 나무 리에 흙을 더 도도며  물을 기러주어 불식지공이 잇스

면 나무 리가 연히 완고 것이오 리가 완고면 지엽이 변화

야 나무가 죠잔기 고하고 무셩 모양이 젼보 다 나 더 

리라(…) ( <논설>, 일신문 164호, 1898. 11. 9.)   

  선조가 심은 나무는 한때 “지엽도 무셩고 목도 건쟝하야 화죠월

셕에 경치을 도도으며 륭동셜한에 봄빗이 의구”했으나 지금은 “리가 

들이치고 죰이먹어” 전도(顚倒)할 지경이 되었다. 아이는 이 “나무 리

에 흙을 더 도도며 물을 기러주어” “무셩 모양이 젼보다 나 더”할 

나무, 즉 ‘명진보’한 조선의 미래를 일구는 자로 상징된다. 이와 같이 

계몽 주체들은 아이를 통해서 미래를 선취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를 

버리거나 박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충–순결–미래’의 반대편에 있는 

자이며, 계몽의 적이요 확실한 비국민(非國民)일 수밖에 없다. 일신

문 은 ‘잡보’란에 이러한 아이를 버리는 ‘모진 남녀’, ‘나쁜 계집’들을 고

발하고 있다.   

   

지 이십륙일에 수표교밋 엇더 계집이를 내다버려 쥭엇

 우 악착더라 (<보> 협성회회보 10호, 1898. 3. 5.)     

  

동관  리치슌이가 즁년 샹쳐고 로 쟝가들어 륙년이되얏 

금슬지락이 협흡야 년을 동쥬랴엿더니 쟉년졍월분에 리치슌이

가 양쥬에 갓다가 로 밤을 자고 와본즉 졔쳐와 가쟝 즙물이 다 간

곳 업고 다만 졋먹 어린 아희만 누어 고고히 우는지라 리치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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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로 근유를 득즉 동셔 구동부골 사 고가가 간계를 베푸러 

그계집을 이여 가산 즙물지 가져 갓지라 (…) 리치슌이가 법에 

졍야 계집과 산을 차쟈 달나고 얏다 기간에 그 어린

는 말나 쥭엇다 니 오 참혹한 일이더라 (<잡보>, 일신문  127
호, 1898. 9. 25.)     

  신문 필진들은 리치순의 처가 남편을 배신한 간부(奸婦)라는 점보다

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잔인한 어미라는 사실을 더욱 초점화한다. 기

사 말미에 아이의 죽음을 참혹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신문은 나쁜 어미에 

대한 독자들의 분노를 자극한다. 신문․잡지와 같은 근대적 여론 형성 

매체를 통해서 남성 주체들은 모성(母性)을 저버린 이러한 어미들을 고

발하고 감시하면서 좋은 어머니, 즉 ‘현모(賢母)’를 기획한다. 아이가 발

견되면서 여성은 강한 가부장의 양처(良妻)에 이어 아이를 양생(養生)하

는 ‘어머니’라는 의미망으로 다시 포획되는 형국이다. 여성은 실상 온전

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

렇듯 모성이 여성성과 결합되면서 여성은 모성을 제외한 일체의 정념을 

무화하고 무성적(無性的, asexual)인 어머니로 거듭나야 했다.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의 중요성 역시 여성의 이 어머니-되기와 관련

된다. 여성 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자질 

갖추기에 집중돼 있었다. 근대적 교육을 내면화한 어머니만이 근대적 국

민을 낳고 기를 수 있다는 모성 담론이 계몽 주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확산된다. 

녀편네의 직무 셰상에 나셔 사나히를 치라것이라 녀편네

가 학문이 잇거드면 식을 처음에 쇽에 포 엿실 브터 아홉 

을 잘 보호야 해산 후로  기르면셔 더읍고 칩고 주리고 부르

고 가렵고 압흔것을 로 잘 피여 묘리 잇게 길너 내여38)  

38) <논설>, 독립신문 , 189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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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 미약고 진흥하지 못은 실로 여자의 교육이 없음이라. 여

인이 무식하고 어찌 그 소생된 남자가 명철하기를 바라리오39)

    

  인용문의 논설은 여성의 직무가 오직 자식을 낳고 가르치는 것이며, 

어머니의 자식 교육은 태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자

녀 교육에서 그 중심이 아버지였다면,40) 근대적인 가정에서 자녀 교육

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 된다. 무식한 여인은 미래의 국민인 ‘사나히’

를 온전하게 길러낼 수 없고, 그것은 국가가 진흥하지 못하고 나아가 동

양이 미약한 이유이다. 모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몽 주체들은 

여성 교육을 국가나 동양의 발전과 같은 거대서사와 직결하는 비약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성 담론은 이후 신소설이 전파하는 가장 주

요한 이데올로기가 된다. 예컨대 이해조는 자유종 에서 여성 인물의 입

을 빌려 여성의 직분이 “이 다음 남자와 이 다음 녀자”41)의 교육에 있다

고 역설한다. 여성의 언설에 계몽 주체인 남성의 목소리가 착종되어 있

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적 영역으로 불려 나온 여성들은 모성 담론과 더불어 다

시 가정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귀환하도록 요구받는다. 전근대적인 ‘규

방’과 외장만을 바꾼 근대적인 ‘가정’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아내이자 어

머니로 재정의된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이 배제한 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

39) 제국신문 , 1901. 4. 5.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책세상, 

2001, 107쪽에서 재인용.) 

40)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자녀 교육 목표는 덕과 지가 출중한 사람, 곧 ‘군자’를 양

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녀교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자녀들의 독서 지도가 중요한 일과로 기

록되어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하루 5〜6차례씩 자녀의 독서를 지도했다고 한

다. (유점숙,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 중문출판사, 1994, 51쪽.)

41) 이해조, 자유종 , 아세아문화사, 1974. 25WHr. 이해조는 ‘설헌’을 통해 “녜로붓

터 교육은 어머니에게 밧는 일이만으니 우리도 자식을 그런성력과 그런 방법으

로 교육얏스면 그 영향이 엇더겟소 여려분 여자들 지금남자와 지금 여자를 

조롱말고 이다음 남자와 이다음녀자나 교육좀 잘여보옵시다”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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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스스로의 모순을 은폐하듯이, 조선의 근대 주체들은 사적인 영역으

로 귀환한 여성들을 “남편의 교사요 고문관”42), “나라의 근본을 만드는 

근본”43) 등으로 이상화한다. 일부일처제, 혹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내

면화한 이 신성한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여성의 탄생, 비

역사적인 국민의 출현을 목격하게 된다.     

V. 맺음말

  근대계몽기 일신문 을 중심으로 조선의 계몽 기획자들이 여성을 

국민으로 호출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가문’이 아닌, ‘가족’을 

기반으로 근대적 국가를 상상한 계몽 주체들은 이 새로운 가족의 질서

에 순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여성-국민’으로 승인한다. 사실상 전통

적인 현모양처주의의 개작인 셈이다. 개화, 개명, 진보 등 근대계몽기의 

화려한 구호들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가족의 새로운 중심이 된 가부장

(家夫長)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부차적이고 기능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타자적 위치에 대한 기만적 호명이 국민이

다. 근대계몽기 여성에 관한 담론이 대부분 혼인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44)은 계몽 주체들이 기획한 여성-국민의 본질이 근대판 현

모양처였음을 확인시킨다. 착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라는 요구를 배반

하는 일체의 여성들은 음녀(淫女), 음부(淫婦)로 매도되며 국민의 범주

로부터 배제된다. 이 비국민들의 각종 음행(淫行)을 전시하면서 조선의 

새로운 가부장들은 열행(烈行)하는 여성-국민을 구성한다.   

  근대계몽기 신문이나 소설은 이러한 국민을 재현하는 데 기술적 수단

42) <논설>, 독립신문 , 1898. 2. 1. 

43) 유길준, 앞의 책, 333쪽. 

44) 김경일, 앞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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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했다. ｢매일신문｣의 경우 ‘논설’란은 계몽 담론을 직접 전파하는 

장치로, ‘잡보’란은 구체적 사건의 배치를 통해 계몽 담론을 간접 지원하

는 기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특히 ‘잡보’란에 주목했다. 계

몽 주체들은 이 ‘잡보’란을 계몽과 반계몽, 국민과 비국민을 선별하는 유

용한 장치로 활용하면서, 반계몽․비국민에 대해서는 확실한 배제를 유

도한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계몽의 기획은 이미 자기모순을 내장하고 있다. 비

국민으로 배제하기 위해 ‘잡보’란에 배치한 숱한 음녀들을 통해서 아내

이자 어머니로 동화할 수 없는 여성의 다양한 욕망을 스스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가․국민이라는 거대서사로 포섭할 수 없는 이 음녀들의 존

재는 근대라는 균질적인 시간을 분절하며 계몽을 균열하고 국민이라는 

동질성을 훼손하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상존한다. 바로 그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의 산포(散布)를 확인하고, 다양한 여성의 정체를 만나게 되

는 것이다.  

주제어 : 근대계몽기, 일신문, 잡보, 국민화, 여성, 국가, 가족, 가부장, 

음녀, 현모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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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izing Process of Women in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And 

The Imagination of Family–Nation

- Centering arund The Daily News  
(1898〜1899)

                                                           

Kim, Kyung-Yeon

                 

  The thesis studied the method that the enlightening planner called 

women as the nation during the modern enlightened times in Korea 

centering arund The Daily News((1898〜1899) (일신문). The 

enlightened subjects mapped out the modern nation on the basis of 

family. They approved the good mother and housewife as the nation. 

Actually that is the transformation of premodern ideology of the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 women couldn’t still free themselves from the secondary and 

functional standing during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The discourse connected with women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was mostly about the married women. Therefore we confirm the fact 

that the truth of women–nation is the modern wise mother and good 

wife. 

  The newspapers and new–novels in the modern enlightened times 

offered the effective means in order to represent the modern nation. 

The lead article of the early modern newspapers was utilized the 

contrivance that the enlightened subjects directly propag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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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discourse. The concrete events were stationed on the general 

article. The newspapers in early modern times propagated the modern 

valuese making of this kind of arrangement.

  This study especially took notice of the general article in The Daily 

News. The enlightened subjects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excluded the opposite of the enlightened and modern women. However 

the prodigal women who couldn’t included the nation disturbed 

enlightenment, obstructed the identity of the nation. We confirm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 and affirm the variety of women in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through the outside women of 

the nation. 

Kew Words : the enlightening period to modern times, The Daily 

News, nationalization, women, nation, family, master- 

husband of family, prodigal women, wise mother and 

good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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